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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제 수학 성장 일기

요약
내용을 작성하는데 참고했던 수학 문제와 책, 사이트는 본문 아래 참고 자료
에 정리하였습니다. 주로 함수의 극한과 연속을 주제로 작성하였으며 4번만 
미적분을 주제로 하였습니다.

자료 1. 수학 성장 일기(수2)

1.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개념은 무엇인가? (함수의 연속)
- 그 개념을 이용해 해결한 문제 또는 심화학습 
2018년 나형 수능 21번 문제를 풀어본 경험이 있다. 이 문제에서 가 삼차함수 일 때,   조건에서 가 연속이라는 조건과   으로 나타내었을 때 항
상 점근선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서로 모순이라고 생각했지만   을 만드는 항
이 과 약분되면 가 연속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문제를 해결했다.

- 친구에게 문제를 설명해준 경험, 배운점
위 문제를 친구들에게 설명해주면서 함수의 연속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. 몇몇 친구들
이 분모가 0이 되는데 연속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여 그 지점에서   꼴이 될 것이
라는 점을 설명하였다. 이 과정에서 다항함수가 분모에 있는 새롭게 정의된 함수가 연속함
수라면 분모에 있는 다항함수의 근   에서도 연속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   점근
선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다.

-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경험
2022년 3월 12번 문제가 비슷한 개념을 활용하는 문제였다.  로 정의된 함수가 연
속이라는 점에서 삼차 함수 의 인수분해 될 꼴에 들어가야 하는 항을 직관적으로 찾을 
수 있었고 조건 (나)의   를 대입하면 일차방정식 문제로 바뀌어서 쉽게 풀 수 
있었다.

2.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개념 (절대값 기호)
-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기울긴 노력
함수 전체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거나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항이 있는 경우 함수가 어떻
게 움직일지 상상하는 것이 어려웠다. 특히 와 같은 꼴로 함수가 정의된 경우, 와 를 따로 생각하여 가 어떻게 그려질지 생각하는 것이 어려웠는데, 절대값을 푸는 
새로운 방식을 익히게 되었다. 구체적으로는 절대값 기호를 보자마자 함수를 두 개의 구간



으로 쪼개는 것이 아닌, 절대값 기호를 정의대로 ‘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’라고 먼저 생
각하도록 노력했다. 의 값은 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다면 함수값이 같
을 것이고 함수 그래프가    선대칭으로 그려질 것이다. 사소한 차이지만 문제를 이해
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.

-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한 문제, 스스로 발전 경험
2021년 3월 20번이 이런 절대값 기호가 사용된 문제였다. 특히 이 문제는 함수 전체에 절
대값이 씌워진 것이 아닌 꼴로 정의된 함수지만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를 그리는 연
습을 하면서 익숙해졌고 쉽게   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었다. 그 다음 교점의 개
수로 새롭게 정의된 함수도 그려낼 수 있었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었다. 다른 비슷한 문제
들도 풀어보면서 절대값 함수를 점점 쉽게 다룰 수 있었다.

3. 단원을 공부하면서 새롭게 알게 되었거나 배우고 느낀점
(무한소와 무한대)
- 수학 관련 읽은 책
책 ‘미적분의 힘(스티븐 스트로가츠, 해나무)’를 읽게 되었다. 미적분의 탄생과 쓰임을 설명
하여 주는데, 극한부터 미적분의 발전과정을 자세히 배울 수 있다. 또한 미적분의 미래를 
낙관하는데, 현재 우리가 쓰는 GPS, 휴대 전화, 레이저, 전자레인지 등등을 넘어 음악, 미
술, 의학 등등 다양한 영역에서 쓰일 미적분을 소개한다. 일례로 매듭 이론과 얽힘 미적분
학을 사용해 DNA 수정 효소들의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방법 등이다.

- 책을 읽고 흥미를 가지고 더 탐구하고 싶은 내용
0이 아니지만 0으로 취급하는 무한소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힘들어서 책에서 찾아보게 되
었다. 책을 발췌하면 “라이프니츠는 한 동료에게 이렇게 설명했다. ”철학적으로 말하면, 나
는 무한히 큰 양을 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한히 작은 양도 믿지 않는다. 즉, 무한소
도 믿지 않는다. 나는 둘 다 미적분학에 적절한, 간결한 표현 방법을 위해 마음이 만들어
낸 허구라고 생각한다.“”라고 한다. 난 그래서 제각각 크기가 다른 무한과 무한소를 더 정
확하게 다루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했다.

4. 1단원의 내용 중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내용
- 본인의 진로 희망
미디어,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희망해 영상 편집, CG 등에서 사용된 수학을 찾아보게 되었
다.

- 새롭게 알게 된 내용
해일이 도시를 덮친다든가, 커다란 화염과 같이 실제 장면을 촬영을 할 수 없는 가상적인 
상황이나 매우 위험한 장면에서는 실제 촬영보다는 미분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해를 시각
화 시켜 실감 나는 영상을 만들어 낸다. 특히 유체를 보다 정교하게 표현하기 위해 나비에
-스토크스 방정식과 같은 미분방정식은 영화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이다.



- 발표를 한다면 어떤 주제?
기본적으로 나비에-스톡스 방정식은 유체의 움직임을 설명하는데 쓰이지만, 영화에선 '레
벨 셋(Level Set)'이라는 개념을 추가적으로 결합해 더욱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한다. 레벨 
셋이란 유체가 움직일 때 공기와 맞닿은 부분의 변화, 유체에 뜬 물체의 이동과 같은 움직
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공기와 물, 물과 물체 사이의 경계를 표현하는 개념이다. 영화의 특
수 효과에서 이런 계산을 이용하며, 그중에서 아주 흥미진진하면서도 사실적으로 구현된 
유체의 계산을 「해리포터와 불의 잔」, 「캐리비안의 해적」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- 이 주제와 관련해 더 탐색해보고 싶은 것
CG에 사용되는 수학에는 나비에-스톡스 방정식뿐만이 아닌 다른 개념들도 많을 것이다. 
캐릭터가 입혀질 배우가 움직일 때 몸에 센서를 달고 연기를 하게 되는데, 이 센서들에서 
나오는 신호를 감지하고 가속도를 측정하게 될 것이면 분명 미적분이 활용되게 될 것이다. 
관련 기술이 있는지 궁금하다.

자료 2. 참고 자료



삼성 디스플레이 뉴스룸, 영화 속 CG는 수학적인 원리로 구현됐다? '미분방정식' 활용 이야기 
[링크]

https://news.samsungdisplay.com/27721/#:~:text=%EC%98%81%ED%99%94%20CG%EC%97%90%EC%84%9C%20%ED%99%9C%EC%9A%A9%EB%90%98%EB%8A%94,%EB%82%98%EB%8A%94%20%EC%98%81%EC%83%81%EC%9D%84%20%EB%A7%8C%EB%93%A4%EC%96%B4%20%EB%82%B8%EB%8B%A4.

